
채란업불황이장기화되고있습니다. 

지난2004년하반기부터2005년상반기까지약1년간에걸친호경기여파로2006년12월현재산란계

사육수수가57,238천수로집계되는등엄청난과잉생산체제로전환되었습니다. 

특히산란실용계적정사육수수가약36,500천수(성계기준)로추정됨에도불구하고금년6월현재실제

사육수수는약43,500천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통계자료)로19% 이상초과됨에따라심각성을더하고

있습니다. 그결과최근산지계란실거래가격은생산비의70%대에머무르는수준으로형성되는가운데

단기적으로는여름철비수기로접어들면서유통상황이더욱악화될전망입니다. 또한산란실용계입식수

수등을감안할때불황이장기화될조짐도나타나고있는실정입니다.

실제로작년에입식된산란종계는428천수로전년대비2%가량증가했습니다. 이중금년3/4분기산란

실용계생산에집중적으로 향을미칠4/4분기종계입식수수는140천수로전년동기대비무려42.5%의

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산란실용계입식수수도마찬가지로작년에29,572천수가입식되어전년대비

5.1%의증가율을보 는가하면, 하절기큰알생산에집중될4/4분기입식수수도7,077천수로전년동기

대비20.9%가증가함에따라장기불황이예고되고있습니다.

문제는신계군의생산량에만있는것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서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산지계란

값이높게형성되면서강제환우계군이크게증가한나머지최근연이은계란값하락으로노계도태물량

이몰리면서제때작업을못하는등의문제점이더욱크게부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관련지난7월채란분과위원회에서불황을조기에극복하기위한수급조절방안을논의한결과현

상황에서긴급수매및노계도태지원등비용이수반되는생산조절을할수없는관계로우선전국산란

계농장을대상으로노계군의조기도태, 산란실용계적정수수입식, 강제환우자제등수급조절차원의생

산량감축을요청키로결의하 습니다.

먼저본회채란분과위원들이솔선수범하여시행키로결정하 으며, 또한전채란업계가사육수수감축

에적극동참하는길만이채란업불황을조기에벗어날수있음을인지하시고다소의어려움이따르시더

라도채란업경기를되살릴수있도록채란양계인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경기가어려울수록소비홍보를더욱강하게실시하여야하지만아직까지산란계자조금거출실

적이저조한관계로본격적인소비홍보를시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점널리인식하시고금년

도산란계자조금거출에도적극참여하여주실것을재차당부드리면서귀농장의무궁한발전도함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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